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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매체의 기사를 

전재하는 표절 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광고 홍

보성 기사를 포함한 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한 비중은 감

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는 2017년 

3/4분기(7월~9월) 동안 모니터링 된 1,146건의 인터넷신문기

사에 대한 기사·광고 자율심의 현황을 발표했다. 이중 상정

된 심의안건은 1,011건으로, 기각 62건, 권고 9건, 주의 897건, 

경고 43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항별 심의위반 현황은 전년 대비 40건 증가한 가운

데, 다른 매체의 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한 표절기사가 421건

(43.6%)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고와 구분되지 않는 기사(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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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위 ‘인터넷신문 표절기사 여전히 기승’
인터넷신문광고 자율심의 현황 발표

조항 건 비증

표절금지 421 43.6%

기사와 광고의 구분 362 37.5%

출처의 표시 130 13.5%

기사의 부당한 전송행위 10 1.0%

보도의 완전성 10 1.0%

사실의 전달 7 0.7%

제목의 제한 6 0.6%

반론권 보장 5 0.5%

기타 14 1.5%

합계 965 100%

<표 1> 인터넷신문 기사에 대한 조항별 심의위반 현황

기사와 광고의 구분
37%

출처의 표시
13%

표절금지
44%

기사의 부당한 전송행위 1%

보도의 완전성 1%

사실의 전달 0.7%

제목의 제한 0.5%

반론권 보장 0.5%

기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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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37.5%),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기사(130건, 13.5%) 등이 뒤

를 이었다.

2016 3/4분기 대비 주요 심의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표절

기사’는 122건(41%)이 증가한 반면, 광고와 구분되지 않는 기

사는 112건,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기사 14건, 기사의 부당한 

전송행위(어뷰징)는 8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인신위는 3/4분기 동안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광고는 총 3,053개로 경고 594건, 주의 

2,451건, 권고 7건의 심의 결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조항별로는 허위·과장 광고가 2,144건(70%)으로 가장 많

았고, 저속·선정적 광고 570건(19%), 콘텐츠의 가독성을 저해

하는 광고 116건(4%)이 그 뒤를 이었다.

2016년 3/4분기 대비 현황을 살펴보면, 허위·과장 광고

는 490건, 저속·선정적 광고는 285건, 콘텐츠의 가독성을 저

해하는 광고가 111건이 증가한 반면, 불법전문의약품, 모조품 

등을 광고한 유통금지 재화 광고는 110건 감소한 것으로 조

사됐다.

한편, 인신위는 지난 2013년 67개였던 준수서약사는 올해 

9월 13일 350개(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76개, 일반서약사 274

개)를 돌파했다고 전했다. 특히, 네이버에 제휴된 서약사는 

139개, 다음 카카오에 제휴된 서약사는 233개 인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한편 2017년 10월 한달간 모니터링된 284건의 인터넷신문

기사에 대한 기사 자율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상정된 심의안

건은 249건으로, 기각 5건, 권고 3건, 주의 232건, 경고 9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항별 심의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광

고와 구분되지 않는 기사가 10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매체의 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한 표절기사가 96건으로 그 뒤

를 이었다.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기사도 30건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인신위는 10월 인터넷신문광고 자율심의 결과도 

발표했다. 10월 한달간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광고는 총 944으로 이중 경고 146건, 주의 788건, 

권고 8건의 심의 결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조항별로는 허위·

과장 광고가 6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저속·선정적 광고 151

건, 기사·광고의 미구분이 5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10월 기준 인신위 준수서약사 수는 372개로 지난 9

월 대비 13개 늘었으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117개 매체

가 새롭게 준수서약사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재형 yoojh1999@kaa.or.kr

<표 2> 인터넷신문 광고 조항별 심의위반 현황

콘텐츠 가시·가독성 저해 4%

유통금지 재화·용역 3%

기사·광고 미구분 2%

공포·혐오 1%

신뢰할 수 없는 정보제공 1%

저속·선정
19%

허위·과장
70%

조항 건 비증

허위·과장 2,144 70%

저속·선정 570 19%

콘텐츠 가시·
가독성 저해

116 4%

유통금지 재화·
용역

85 3%

기사·광고 미구분 73 2%

공포·혐오 37 1%

신뢰할 수 없는 
정보제공

27 1%


